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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들은 오랜 기간 반복적인 물질을 통해 해녀가 된다. 

  

제주 해녀는 해양 채집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해온 제주 여성들로, 바다밭의 제한된 공간에서 연령

의 노소(老少)와 기술의 상·중·하에 관계없이 생산과 판매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해녀들은 물질 노동의 특성상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질서와 규약을 지키면서 이

끌어 가고 있다. 

  



 

마을 해녀들은 나이와 물질 기량, 덕성에 따라 대상군 해녀부터 상군 해녀, 중군 해녀, 하군해녀 

까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해녀들의 조직인 해녀회는 신입 해녀들을 교육하는 한편 어장 이용에 대한 규칙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한말 이후부터 지연·혈연에 따른 상호 협동조직인 ‘계’의 형태로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뤄졌으며 

출가 해녀의 권인 보호를 목적으로 어업공동체가 조직됐다. 

 

1919년에 추자도어업조합이 설립된 데 이어 해녀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제주읍과 구좌면, 한림, 애월, 조천, 성산포어업조합이 1920년에 설립·운영됐다. 1925년에 서귀포시

어업조합이 설립되고 1936년에 추자도어업조합을 제외한 도내 어업조합과 해녀어업조합을 통폐

합한 제주도어업조합이 조직된다. 

  

광복 이후 어업공동체는 수산업법의 제정에 따라 1962년에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추자도, 성산

포, 모슬포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1994년에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이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공동체들은 마을마다 해녀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규약으로 향약을 만들었다. 향약은 채

취 해산물 종류와 입어자격, 어장관리 등을 규정, 그 나름의 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깊은 바다속에서 하는 물질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해녀들

끼리 서로 살펴주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조직을 통해 공동 작업이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불턱’은 그러한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제주 해녀들의 공간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며 작업 중 휴식하는 장소다. 둥글게 돌담을 에워

싼 형태로 가운데 불을 피워 바닷물로 젖은 몸을 덥혔다. 

 



 

이곳에서 물질에 대한 지식과 물질 요령, 바다밭의 위치 파악 등 물질 작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

을 전수·습득하며 해녀 간 상호협조를 재확인한다. 또 회의를 진행해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공동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특히 불턱에서 대상군을 비롯한 상군, 중군, 하군 해녀들의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의무와 도리를 

배우고 익혀나가는 동안 한사람 몫을 하는 어엿한 해녀로 성장한다. 

 

아직은 바다가 서툰 애기해녀나 오랜 세월을 입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바다에 나선 할망해녀의 

망사리의 한 웅큼 물건을 퍼주는 ‘게석’과 잠수 중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수눌음’으로 이어가는 제주의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는 물질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문

화다. 

     

 

▲바다에도 등급이 있다! 

  '애기바당'·'할망바다'…나이 든 해녀 위해 해산물 뿌려 

  

해녀들의 일터인 바다에도 등급이 있다. 바다는 깊이에 따라 나뉘었다. 먼저 어린 소녀들이 잠수

를 배우는 가장 얕은 바다를 ‘애기바당’이라고 한다. 애기바당은 아이들이 서면 물에 잠길 정도의 

바다로 해안마을 소녀들이 애기바당에서 물질을 배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8살 때부

터 애기바당에서 헤엄과 잠수를 익혀 15세쯤 애기 해녀가 됐다. 



 

 

나이 든 해녀를 위한 할망바다도 있다. 대부분 마을은 수심이 얕은 바다의 한 귀퉁이를 구획 지

어 할망바당로 정해놓고 먼바다의 소라 중 크기가 작은 것을 뿌려서 나이 든 해녀들이 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할망바다는 65세 이상 된 할머니들의 전용 구역으로 버스나 전철의 경로 우대

석에 해당한다. 

 

또 해녀들은 일부 어장을 학교바당으로 지정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고 이장바당을 

만들어 그 구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마을 일에 수고하는 이장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이렇듯 해녀의 바다에는 배려와 나눔 그리고 기부의 문화가 녹아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해녀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실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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